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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레이커스의 매직 존슨 사장이 예고 없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존슨은 레이커스 수뇌부와 어떠

한 상의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농구전문매체‘루키’에 따르면 매직 존슨은 전날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LA 레이커스 사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발

표했다. 더 주목되는 것은 사퇴를 선언한 과정이다. 이날 존슨

은 별다른 예고 없이 기자회견을 열고 레이커스 사장직에서 물

러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존슨은“레이커스 사장이 아닐 때가 

더 행복했다. 이 결정을 지니 버스 구단주와 대면해서 직접 말

하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퇴를 선언하게 됐

다.”며“나는 이제 자유로운 새가 됐다. 이제 누구도 내게 수갑

을 채울 수 없다.”고 밝혔다.

롭 펠린카 단장과 루크 월튼 감독의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 

존슨은“그것은 지니 버스 구단주가 결정할 일”이라며“월튼 

감독의 거취와 내 결정은 무관하다.”고 답했다. 존슨의 사퇴 선

언이 나온 직후 ESPN의 애드라인 워나로우스키 기자는‘월튼

을 비롯한 레이커스 코칭스태프 전원이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가 끝나는 대로 경질 당할 것’이라고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NBA 역대 최고의 포인트가드로 꼽히는 존슨은 지난 2017년 

2월에 레이커스 구단 사장으로 부임했다. 하지만 이후 2년 2개

월여 동안 레이커스는 성공적인 행보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 기

간 동안 레이커스는 79승 108패를 기록했으며, 이는 서부지구 

11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었다. 레이커스는 2013년 이후 플레이

오프 무대를 밟지 못하고 있다.

매직 존슨, 예고 없이 
LAL 사장 사퇴 선언

스포츠

2019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생애 첫 메이저 

우승을 차지한 고진영(24·하이트진로)이‘롤렉

스 월드 골프랭킹(the Rolex Women’s World Golf 

Rankings)’1위에 올랐다.

9일‘스타뉴스’에 따르면 고진영은 전날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5위에서 1위로 뛰어올랐

다. 5주 동안 1위 자리를 지킨 박성현을 밀어냈다. 

고진영은“세계 랭킹 1위가 돼 몹시 흥분되고, 이

렇게 영광스러운 성과를 냈다는 게 믿기지 않는

다.”며“항상 골프코스에서 내 플레이에만 집중

하려 노력했을 뿐이지만, 이렇게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고 랭킹 1위가 되니 큰 영광이다. 가족과 친

구들, 그리고 캐디의 지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2019년 시즌 들어 고진영은 6개의 대회에 출전

해 우승 2번, 준우승 2번, 3위 1번을 차지했다.  또 

2019 시즌 8개의 대회가 끝난 현재 고진영은 100

만 2273달러를 벌어들이며 시즌 상금랭킹 선두를 

달리고 있고, 롤렉스 올해의 선수 부문(123점)에서

도 1위에 올라있다.

한국 선수가 세계 1위가 된 것은 신지애(2010년)

야구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에서 제외됐다. 그

간 한국의 효자종목이었던 야구가 제외됨에 따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의 메달 수는 줄어들 처지가 

됐다. 다만 대회 조직위가 이번에 발표한 목록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일‘뉴스1’에 따르면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개최 종목에서 한국의 

효자종목인 야구가 제외됐다. 한국 야구는 1998

년 방콕,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고 2010년 광저우 대회부터 지난해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까지 3연패에 성공, 통산 5번째 우승

을 거뒀다. 

만약 야구가 정식 종목에서 제외되면 한국은 효

자 종목 하나를 잃는 셈이 된다. 대한체육회 관계

자는“아시안게임 개최 2년 전까지는 종목을 조정

고진영, 세계랭킹·상금·올해의 선수 1위

야구, 2022 항저우 AG 제외 … 바둑은 부활

와 박인비(2013년), 유소연 박성현(이상 2017년)에 

이어 고진영이 다섯 번째이다. 2006년부터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 랭킹에서 1위에 오른 선수는 고진

영을 포함해 총 14명뿐이다.

한편 여자골프 선수가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출

전하려면 내년 6월 29일 기준 올림픽 랭킹 60위 이

내에 들어야 한다. 국제골프연맹(IGF)이 관리하는 

올림픽 랭킹은 LPGA투어에서 산정하는 세계 랭

킹과 큰 차이가 없지만, 한 국가가 출전시킬 수 있

는 선수는 최대 4명이다.

특정 국가가 4명까지 출전권을 받으려면 세계 15

위 이내에 이름을 올려야 하는데 2016년 리우데

자네이루 올림픽 때 여자골프에서 4명을 출전시킨 

국가는 한국뿐이었다. 당시 무려 7명이 세계 15위 

이내여서 3명은 출전 티켓을 따내지 못했다.

이날 발표된 세계 20위권 선수 중에 한국 선수로

는 2위 박성현, 4위 이민지, 7위 박인비, 9위 유소

연, 14위 양희영, 18위 김세영, 19위 김인경, 20위 

이정은이 이름을 올리고 있어 올림픽 출전권 획득

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 기간으로 보는 것

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한국뿐만 아

니라 중국, 대만 등 다수의 아시아 국가가 야구를 

하고 있는 만큼 추후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체스, 샹치(象棋-중국장기)와 함께 보드게

임 종목에 들어간 바둑은 2010 광저우 아시안게

임에 이어 12년 만에 다시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한국은 금메달 3개가 걸려 있던 2010 광저우 아

시안게임 바둑 종목에서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

를 획득해 주최국 중국을 압도했다. 당시 중국은 

은메달 3개에 그쳤고, 일본과 대만이 동메달 1개

씩을 차지했다.

당시 바둑 종목은 남자 단체전과 여자 단체전, 혼

성 페어전으로 열렸다. 항저우 대회에서는 어떤 세

부종목들이 개최될지 정해지지 않았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